<스탑 돈 스탑> 시놉시스


용인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김채은
 

과방에 둘러 앉아 회의를 하는 준희(24세/여/연출), 민아(22세/여/촬영부)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 노트북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 하고 있는 준희. 준희의 노트북에는 기타 모양 스티커, 유명 밴드 스티커 등이 덕지덕지 붙어있다. 통화를 마치고 머리를 쥐어 짜며 괴성을 지르는 준희. “나 이번에 진짜 영화 못 찍는거 아냐..?” 불안함에 다리를 덜덜 떨다가 옆자리에서 카메라를 만지고 있는민아에게 잘 안되면 이걸로 다큐라도 만들자며 지금부터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자신의 모든 순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다. 
홍대 길거리에서 촬영 준비를 하는 준희 팀. 그런 모습을 촬영하고 있는 민아. 그때 주연배우로부터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전화를 받는다. 혼란에 빠진 준희와 스태프들. 준희는 다른 배우들에게 전화도 돌려보고 촬영일정을 미룰 수 있는지 알아보며 방법을 찾는다. 모두 실패하고 좌절에 빠진 준희팀. 분위기가 싸해지고 예민해진 준희, “아 그냥 촬영 접을까...” 혼자 중얼거린다. 그 말을 들은 촬영감독은 “야 너는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냐 너만 중요해? 나도 이거 찍어야 돼.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접으면 너 나중에 졸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라며 나무라고 그 말을 듣고 빡친 준희는 촬영감독과 말싸움을 하다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주변 스태프들이 눈치를 보며 둘을 말리다가 몸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에서 준희는 그런 자신을 찍고 있는 민아를 발견한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 찍어도된다고 말하지만 카메라를 끄지 않는 민아. 지금 장난 아니라고 카메라 끄라고 주변 스태프들이 말리지만 말을 듣지 않는다. 카메라를 뺏으려 하는 스태프들과 다툼을 벌이면서 카메라를 사수하는 민아의 모습에 당황한 준희는 그를 피해서 도망친다. 골목길을 달렸다가 건물에 숨었다가 하면서 민아와추격씬을 찍는다. 
길거리로 도망 나온 준희 뒤에서 민아가 따라오지 않는지 살피면서 걷다가 한 건물 앞에 멈춰 선다. 건물 내부에서 들려오는 밴드 사운드에 홀린 듯이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과거회상> 
계단을 내려오는 준희 아까와 다르게 교복을 입고 기타 가방을 메고 있다. 준희의 얼굴에 색색의화려한 조명이 닿고 사람들의 함성 소리와 음악이 들린다. 준희의 옆으로 같은 교복을 입은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며 말을 건다. “야 우리도 졸업하면 저기서 연주하자. 존나 멋있겠지.” 친구를 바라봤다가 다시 무대를 보는 준희. “글쎄..나는 안될 것 같아.” 혼자 중얼거린다.  
<현실>
눈을 감았다 뜨자 보이는 텅 빈 무대. 그를 바라보는 준희의 뒷모습을 찍고 있는 민아. 민아가 카메라를 끄고 준희가 뒤를 돌아본다. 민아에게 왜 이렇게 까지 찍느냐고 묻는 준희. 민아는 과거 촬영 도중 중간에 빠지게 됐는데 나중에 완성된 영화의 엔딩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를 듣고 민아에게 다시 카메라를 키라고 하는 준희. 
다시 처음 촬영장소로 함께 돌아온 준희와 민아, 현장에 다른 스태프들은 보이지 않는다. 준희는 어떻게든 찍어 보자며 자신이 배우를 맡고 너가 촬영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민아에게 무슨 일이있어도 카메라를 끄지 말라고 말한다.
과방에서 빔프로젝터로 완성된 영화를 보는 준희와 민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다. 민아에게이제 만족했냐고 묻는 준희. 민아는 카메라로 준희를 찍으며 엄지를 들어올린다. 

